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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간사이공항에서 리무진을 타고 차창 밖으로 도심의 모습을 한참 
구경하다 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나라에 도착한다. 조금만 걷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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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쉽게 마주치는 유적지들 사이에 나라교육대학이 있다. 학교 옆 
기념비에서 예전에 군사기지였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나라교육대
학은 크지는 않지만 정갈한 분위기의 캠퍼스가 역사 위에 서있다.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 제24회 연구대회는 6월 14일과 15일 이틀
간 이곳 나라교육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는 회장인 강순원 교수를 비롯해 학회 회원 13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대회는 두 개의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과 특정과제연구로 진행
되었다. 심포지엄1은 ‘ESD와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주제로 일본이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제창한 ‘유엔ESD의 10년’이 끝나
는 2014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ESD에 관한 연구와 성과
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4명의 발표
자들이 ‘ESD의 새로운 추진을 위해-10년간의 성과와 과제-1)’ ‘ESD의 
진수로부터 일본의 실천 파악: 국제적 관점으로부터의 접근2)’ ‘ESD

에 접근하는 지역․세계유산교육- ESD의 도구로서3)’ ‘동일본대지진
을 경험한 일본이 세계를 향해 발신해야 할ESD4)’를 발표하였고 질
의․응답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 내용 가운데 현재 일본 
ESD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 편차가 언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 
담당 기관의 의식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일본 ESD교
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간 의식 차이를 줄이는  방법의 
모색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심포지엄2는 ‘언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주제로 학회 특정
1) 아사이 다카시(오카야마시ESD세게회의추진국장)

2) 나가타 요시유키(세신여자대학
3) 다부치 이소오(후쿠야마시립대학)

4) 오이카와 사치히코: 미야기교육대학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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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연구에서 과학연구비 프로젝트로 발전되어 온 ‘언어와 국제이해
교육’의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국제이해교육을 가미한 언어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3명의 발표자가 ‘언어교육과 교재5)’ ‘초등
학교에서 다언어 활동의 가능성-모노링걸증후군을 넘어서-6)’ ‘다언어 
활동과 교원 연수7)’를 발표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
었다.

특정과제연구는 ‘국제이해교육 실천 연구의 관점’이라는 주제 아
래, 4개의 보고를 바탕으로 그룹을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위원회와 실천위원회의 3 년간 공통 주
제인 ‘국제 이해 교육 실천과 실천 연구’의 제1탄이 되는 기획으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실천자 자신의 임상 연구 스타일 확립을 위한 이론적 전망과 실천 
사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제이해교육학회는 구성원 
가운데 현장 교사가 많다는 점이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와 공통적인 
특성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연구 방법의 
시도는 한국 국제이해교육학회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
구 추이가 주목되는 바이다.

자유연구발표는 총 12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국 국제이해교
육학회 회원 8명도ESD, 다문화, 평화, 언어교육, 유아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연구발표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활발한 국제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함께 모이는 만찬 시간은 심포지엄과 자유연구발표에
5) 야마니시 유지(와세다대학)

6) 후루이시 아츠코(케이오기쥬쿠대학)

7) Argyro Moumtzidou(Aristotl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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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 하지 못한 연구 이야기도 나누고, 일 년에 한두 번의 만남을 
몇 년간 이어오며 쌓아 온 한국 회원과 일본 회원 간의 투박한 정도 
나누며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